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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깐lis historical research was done to identify disaster nursing activities during 

the last 60 years through the most serious disasters during the last 60years(1945-2005) in 

Korea. Method: Fot the data collection, three of main da파 newspaper and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were reviewed and nurses who were called out to the most 

serious disaster onsite were interviewed. Results: The nurses were positively involved 

for setup onsite clinic, mobile medical services, triage, CPR, and psychological support 

during response and recovery phase, while hardly involved during preparedness phase. 

Conclusion: The clarification of job description for disaster nursing and developing 

systematic training program should be followed. 

[Keywords: disaster, disaster nursing, victims, nursing activities, historical review] 

1 . 서론 

1. 연구개 발의 목적 및 필요성 

재해란 인간에게는 조기사망y 삶의 질 저하l 건강수준 악화를 유발하는 총체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재해발생에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으며， 국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의 

재해가 매주 한 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타는 환경의 

변화와 정치적 이기주의r 인구의 대이동 둥으로 인해 다양화/ 대규모화 되는 추세이다. 최근 

에도 남아시아의 쓰나미/ 미국의 허리케인 차트리나l 파키스탄의 지진l 과테말라의 산사태는 

한번에 수천에서 수십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자연재해인 풍수해로 인해 지난 10년간(1991-2000) 연평균 122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며l 매년 17,219 명의 이재민 발생과 5800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실 

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 열차전복l 비행기 추락I 다리붕괴y 유람선 화재/ 

도시가스 폭발l 건물붕괴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사상자 

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중앙재해대책본부， 2001). 또한 이제까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왔 

던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정도의 지진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등 재해발생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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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기- 예기치 못한 사 

건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된다. 신체적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생존자는 

재산상의 손실로 인한 정신적 외상과 악화된 생활환경으로 인한 이차적 건강문제를 경험하 

게 되며， 이들을 돕는 구호담당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역시 제 2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1)2) 

이제까지의 재해관리시스템에서 나타난 재해 관련서비스는 치수사업이나 소방안전 점검을 

통한 예방단계사업과 재해피해 후 기간시설 복수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I 1990년대에는 예상 

치 못한 대형사고를 맞아 이를 인적재해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며， 재해의학이나 재해 

간호의 개념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재해 시 건강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재해간호는 이미 나이팅게일 크리미아전쟁터에서의 간 

호활동에서도 잘 나타나 있으나， 이를 따로 재해간호라 정의하고 구분하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 동원되거나 파견되는 형태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아진다 3)4) 재해건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할 때 간호는 의료인력 중 가장 유용한 인력으로 간주되며/ 얻상간호와 지역사 

회간호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지식과 기술에 재해라는 특별한 상황을 접목꽉여 새로운 간호 

역할 확대가 기대되어진다. 역사는 간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간호의 역사가 항상 전진만 

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역사고찰을 통해 인식하고I 과거 우리가 잃어버펀 간호고유의 영 

역을 되찾아 미래간호 정책 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5)6) 

이에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는 재해와 이에 따른 재해건강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60년간(1945년-2005년)의 대형재해 발생 시 행하여진 간호활동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정리함으로써 재해 시 간호활동의 범위와 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지-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60년간의 주요 재해 시 간호사의 역할을 확인한다. 

2) 재해와 관련된 간호활동을 재해발달단계별로 분류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및 범위 

본 연구는 1945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인적재해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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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간호사들의 재해의 예방I 대응 및 복구에 있어 대응/ 복구 및 예방 둥의 간호활동에 대 

하여 후향적으로 접근(Retrospective Approaches)인 역사학적 연구(Historical Research)방법 

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규정한 자연재난l 인적재 

난l 사회적 재난 중 사회적 재난을 제외한 대형재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사회적 재난 

은 에너지l 통신y 교통/ 금융/ 의료l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y 전쟁 및 테 

러를 포함하고 있어， 이는 민간인의 관리범위를 초월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η 

2. 자료수집 

1) 일차적 (Primary) 자료수집 

주요 재해구호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본사 자료실y 일간지 문헌정보실I 국립의료원이나 적십 

자병원 등 재난현장에 의료진을 투입했던 주요병원의 자료y 대한간호협회 및 한국간호과학 

회 자료실 및 공문서 보관소 등에서 대상과 관련된 문서(공분/ 기사/ 수기 등)를 수집한다. 

(1) 주요재해 조사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1945년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2005년까지의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재해관리를 주관해온 내무부의 풍수해관리를 위한 통계 

와 오늘날의 행정자치부 산하 소방방재청에 이르는 통계자료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관련기 

관의 자문을 얻어l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서 기록된 사건의 전수를 조사하였다. 

(2) 관련기사 및 기록 분석 

지난 60년간 발생한 재해 전수에 대해 의료구호 활동을 통한 간호활동이나 독립적인 간호 

활동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검색대상 일간지는 3대 주요 일간지로서 

조선일보/ 중앙일보I 동아일보였으며l 간호협회에서 발행하는 간협신보를 포함하였다. 

2) 현장 참여자와의 심층면접 

관련기사 및 기록 중 인명패해의 정도가 크고 간호활동 기록이 분명한 사건으로서l 자연 

재해 부분에서는 2002년 태풍“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I 인적재해 

에 있어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하고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은 재해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했거나 응급센터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재해대응단계 

와 복구단계에서 활동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충면접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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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발생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셨습니까? 

(최초 투입시기I 활동기간I 활동장소I 파견사유 등 포함) 

· 앞으로 재해 발생 시 간호사가 담당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간호사로서 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경험을 통해 재해 시 간호활동을 위해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꼬 생각하십니까? 

3) 수집한 모은 자료들을 문서화(Documentation)한뒤 I 조직화(Organization)하고y 해석 

(Interpretation) 하였다. 

3. 자료분석 

전문가 집단 및 연구자 모임을 통하여y 외적비평도(extemal criticism)와 내적비평도 

(intemal criticism)를 사용하여 문서의 신뢰도를 평가한 후I 긍정적 비평도(positive 

criticism) 및 부정 적 비 평도(negative criticism)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m.연구결과 

1. 주요재해와 인명피해 

지난 60년간 발생한 주요재해의 발생연도와 인명피해 현황은 표 1-1, 1-2와 같다. 자연재 

해에 있어서는 1959년 발생한 태풍 l사라호l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인명피해를 기록했으며I 

비교적 통계가 정확해진 근래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2003년 나 당시의 지료는 태풍 l매미’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편I 인적재해에 있어서는 1977년 발생한 I이리역 폭발사고l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 

록했으며， 1995년 l삼풍백화점붕괴사고l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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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1945-2005) 

발생시기 재해명 발생원인 
경 τ~ 

사망자수 부상자수 
인명피해 

1959-09-15 태풍사라 태풍 750 750 0 

1962-08-27 순천수해 호우 290 242 48 

1972-08-18 중부수해 호우 550 473 77 

1979-08-24 태풍쥬디 태풍 136 136 0 

1980-07-21 중부수해 호우 290 180 110 

1981-08-31 태풍에그니스 태풍 139 139 0 

1984-08-31 대홍수 호우 343 193 150 

1987-07-15 태풍셀마 태풍 345 345 0 

1987-07-21 중부대홍수 호우 167 167 0 

1987-08-29 태풍다이너 태풍 73 73 0 

1989-07-24 수해 호우 178 128 50 

1990-09-09 한강대홍수 호우 163 163 0 

1991-08-22 태풍글래디스 태풍 103 103 0 

1995-08-19 태풍자니스 태풍 65 65 0 

1998-07-31 전국수해 호우 324 324 0 

1998-09-29 태풍야니 태풍 57 57 0 

1999-07-23 태풍올가 태풍 67 67 0 

2001-07-14 τT t3T 까‘해 ,<-11 호우 66 66 0 

2002-08-30 태풍루사 태풍 321 246 75 

2003-09-12 태풍매미 태풍 518 131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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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적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1945-2005) 

발생시기 재해명 발생원인 
총 부상자 

인명피해‘}망자수 수 
1995-03-02 부산역여객차량 T 。「1ETλ}Jl 56 42 14 
1957-06-23 부산용송유관 송유관파열 78 38 40 

1960-03-02 부산국제고무공장 성냥 101 62 39 
1963-01-18 목포연호침몰 in1 도 EL 141 140 1 

1967-04-08 성동구C46항공기 추락 97 59 38 

1970-10-14 충남열차버스충돌 충돌 77 45 32 

1971-12-25 대연각호텔화재 화재 226 163 63 

1973-08-12 영동역화물열차사고 탈선후화재 51 40 11 

1974-11-03 동대문전농동화재 전기합선 121 88 33 

1974-12-02 세종시민회관화재 전기합선 131 53 78 

1977-11-11 이리역폭발사고 화차폭발 1,402 59 1,343 

1984-01-14 부산대아호텔 석유난로 부주의 106 38 68 

1987-08-14 공항창고폭발 화약 89 9 80 

1993-03-28 부산구포열차사고 열차 전복 206 78 128 

1993-07-26 목포아시아나항공기사고 항공기 추락 110 66 44 

1993-10-10 서해훼리호전복 선박 전복 359 292 67 

1994-08-11 경부선 미전역 구내사고 열차간 정면충돌 297 1 296 

1994-10-21 성수대교붕괴 용접부실시공 49 32 17 

1994-10-24 충주호관광선박화재 엔진과열 62 29 33 

1994-12-07 아현동가스공급기지화재 가스누출 61 12 49 

1995-04-02 대구가스폭발 발하폭발 303 101 202 

1995-06-29 삼풍백화점붕괴 부실시공 1.439 502 937 

1995-07-26 인천진흥화학폭발 의약품취급부주의 64 7 57 

1995-08-21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 방화 53 37 16 

1995-08-25 충북션교량붕괴 열차전복 190 1 189 

1996-02-04 중부고속55중 추돌 안개속 과속 94 10 84 

1996-07-27 부산해운대 열차충돌 93 0 93 

1997-09-21 과천경마장안전사고 가스유출사고 183 0 183 

1998-04-02 충북민주지산산악사고 폭설과 안전부주의 73 63 10 

1998-09-11 부천LPG충전소폭발 취급부주의 84 1 83 

1999-10-30 인천노래방화재 화기취급부주의 137 57 80 

2000-05-16 부산서부교회 집단이질 105 0 105 

2000-11-02 안산단일화학폭발 반응기 과열 53 6 47 

2000-12-31 강북구미아동 조명시설 추락 77 0 77 

2001-09-15 전남순천가스폭발 취급부주의 52 3 49 

2002-04-15 김해동대산추락사고 중국민항기추락 161 128 38 

2003-02-18 대구지하철화재 방화 340 192 148 

2003-08-08 대구열차사고 열차추돌 106 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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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난발생에 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 중 기록된 것들로 수해로 인 

한 피해의 정도와 구호사업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재난은 수해로 인한 것이었으며l 

피해기록 중 인명피해 기록에 있어， 1934년 영산강 범람으로 인해 7만 여명이 죽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1936년 발생한 수해는 1，916명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보다 정확히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8) 

1945년 이후 대한민국정부가 들어섰으나 재해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 가 없었으며 I 한국 

전쟁이후 풍수해와 인적재해라 할 수 있는 대형사고가 기록되어 있었다. 자료는 주로 소방 

방재청과 국립방재연구소의 자문을 통해 i재해극복사l와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수집된 재해사고 기록은 5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추리게 되었다. 이는 응급의학 

분야에서 재해의학으로 구분하게 되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9)10) 

자연재난의 경우 인명피해 기록은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자에 대한 기록이 없이 

사망자를 중심으로 통계를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인명피해는 이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인적재난의 경우 성수대교는 49명의 인명피해를 내었다고 기록되었으나 당시 상황을 감안 

하여 기록에 포함하였다. 1950년대부터 인적재난의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내었으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이들을 인적재난으로 구분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리시스템에 포함하였 

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적재난의 경우I 부상자에 대한 기록이 자연 

재해에 비해 상세하였다. 

2. 기사분석을 통한 간호활동 분석 

전체 재해에 대한 관련기사 검색을 시도하였다. 대부분의 기록을 물질적 피해나 복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사내용 중 간호활동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우리나라 응급의 

료전달체계의 역사가 20년이 채 안된 정도로 일천한 가운데l 현장출동이나 응급의료센터의 

체계적 대웅은 그나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그 필요성에 따라 형식을 갖추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자연재난 중 기록이 비교적 풍부한 태풍“루사”와 “매미”를l 인적재난에 대해서 

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집중분석 하였다. 기사는 3대 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I 동아일보와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간하는 간협신보에 대해 인터넷 기사검 

색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기사는 특별히 간호활동이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각각의 간호활동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현장진료 지원 

자연재해의 경우 지역적 고립으로 인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출동의 형태가 많았 

다 I의료봉사단J ， I이동진료단」 의 형태로 병원에서 파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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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진료소를 설치하거나 방문 또는 진료버스를 활용한 순회진료를 함께 수행하였다.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영동세브란드병원I 조선일보사는 제 15호 태풍 /루사I로 

침수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3일 오후부터 1주일 예정으로 무료 진료활동을 벌인다. 

내과와 소아과/ 피부과l 안과 등 의사 10명과 약사 · 간호사 등 의료진 20여 명으로 구성된 

i강롱 수해지역 이동진료단I (단장 · 김준명 감염내과 교수)은 두 팀으로 나뉘어 강롱시청 · 보 

건소 직원들과 함께 강릉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활동을 벌인다(2002.09.05， 조선알보). 

강롱시보건소 집계에 따르면 강릉지역에 의료봉사단을 보낸 의료기관은 147H, 간이진료소 

가 설치된 곳은 15군데이다 ... 강릉대병원 의료봉사단도 수해지구로 출퇴근하며 피부과 위주의 

친료와 예밖주사 접종을 하고l 의료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고 있다. 연대세브란스병원 

및 영동세브란스병원y 동인병원I 명지병원r 한양대병원/ 강릉의료원/ 가톨릭의료원 둥에서도 

강릉지역 수재민 무료진료와 구호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2002.09.12， 간협신보.). 

당시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재해의 경우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진료단을 구 

성하여 임시진료소를 차리거나 순회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 간호사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일간지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거나 간협신보에서는 진료보조y 예방접 

종/ 물품조달 둥을 담당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2) 응급센터에서의 대응 

인적재난의 경우y 현장에서 이송된 환자를 응급센터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l 응급 

센터는 순식간에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가져오고 부상자와 그의 가족이 진료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게 되므로 간호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l 부상자 가족의 안정 둥 부수적 활동 

이 요구되었다. 헌혈을 자원하는 경우 채혈실로 안내하거나 직접 채혈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미 사망하였거나 도착 후 바로 사망하는 부상자에 대한 사망처리와 가똑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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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직후부터 인근 병원을 비롯하여 서울시내 44개 병원에는 사망자와 부 

상자들이 속속 실려 오고 피해자를 수소문하는 가족들이 몰려들면서 악순략짚-을 방불케 했 

다. 

병원측은 의사 100여 명과 간호사 200여 명으로 긴급대책바음 편성， 중상자들을 수술실로 

긴급히 옮기는 한편 벗워 마당에도 까이침대를 펴놓고 응급 구호활동에 분주(중략) 속속 밀 

려드는 부상자와 방송을 듣고 가족의 생사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미 퇴근했거나 막 퇴근을 준비하던 의사·간호사외에도 빈갚열람을 통해 비변인 직원들까 

지 출근(중략). 장병 60여명은 사고소식을 듣고 1백여 명의 부상자가 입원해있는 강남성모병 

원으로 달려와 휠훨하였다(1995.6.30， 중앙일보). 

오후 8시 55분쯤 현장에서 젊은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허벅지가 절단된 왼쪽따리가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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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후송된 병원들에 다리를 잘린 여성 부상자를 긴급 수배하였다(벗워간 협조구하기). 

대구 지하철 사고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는 환자틀과 보호자l 실종자 가족들이 몰려 안순란 

잡이었다. (중략) 부상이 심한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호흡곤라 퉁으로 사밖했 

다. 사망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오열을 토하는 유가족들로 병원은 종일 침울했다 

(2003.02.18, 조선일보). 

3) 심리적지지 

수해지역에 지원을 나간 간호사들은 수재민의 사연을 틀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정도 

의 심리적 지지를 수행해 오다가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사고 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정신간호학을 담당하는 간호학 교수를 주축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정 

부의 기금을 확보하여 시범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지지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일반인의 체계적인 접근만으로 

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니 재해현장에서 비형식적 지지를 수행해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략)그들에게 작은 힘이 될수 있다는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엇다. 우리는 수해민 

들의 이야기에 귀 기움이고， 그들의 아픈음 어루만져주고l 슬픔음 학께 나누려고 노력했다 

(2006.08.23, 간협 신보). 

(중략)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t이야기를 통한 삶의 활력찾기’ 프로그램 

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중략) 20여명의 정신보건전문간호사들은 매주 유가족을 찾 

아가 가슴 아픈 사연에 귀 기울이고 위로와 지지가 됩 수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심리 충 

격정도r 신체증상I 외상성스트레스장애 (PTSD)로 이행될 가능성 등을 측정해 개개인에 맞는 

갚료활줄을 펴고 죄효걸죄도 실시(중략). 그간의 상담활동을 토대로 서울내러티브연구소에서 

는 최근 I유가족 자조모임’음 주관해(중략). 또한 유가족 중에서도 정서적 후유증이 특히 염 

려되는 어린이들을 위해 I별과 함께 쓰는 이야기 캠프’를 8월중 열 계획이다(2003.07.24， 간협 

신보). 

4) 간접적 도움활동 

대한간호협회가 발행하는 간협신보는 간호사의 간접적 도움활동에 대해서도 기사를 다루 

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수해를 당한 지역의 간호지부에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병원단위에 

서 간호부를 중심으로 수재민을 돕기 위한 바자회 개최를 통해 간접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에는 인공신장실 간호사들이 정기 투석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수해로 고립된 

것을 알고 군부대를 통해 이송을 의뢰한 사실이 기사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독거노인 및 수재민을 위한 자선바자회Y를 병원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중략) 수익금은 태 

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및 간호사들과 독거노인을 위해 사용할 예정”아리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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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호홉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바련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2002.09.26， 간협 신보). 

인공신장실 간호사들은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있는 서분남(60， 여)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평창군 진부면이 폭우로 인해 고립됐다는 소식을 접했다.(중략) 간호사뜰은 곧바로 응 

급의료정보센터 (1339)와 경찰서y 소방서에 구호요청을 하여 헬기로 안전하게 구출된 서 씨는 

밤 10시쯤 병원에 도착해 투석을 마쳤다(2006.08.23， 간협신보). 

3. 현장참여자의 진술내용 분석 

1) 현장진료 

참여자 1은 2002년 태풍“루사” 피해지역 중 하나인 삼척에 2회 파견되었으며I 2006년 강 

원도 태풍“위니아” 피해지역인 평창에서 현장진료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장출동에 대비하여 기본물품 목록을 보고/ 진료에 필요한 불품음 챙기고， 현장에 도착하 

여 임시친료소름 셋텃하고/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를 소독하였다. 찾아오는 환자의 차트를 긴 

몰하고 활력칭후를 측젓한 뒤/ 不1 료름 보조하기도 하였다. 그 외 독립적으로 간호활동을 한 

다기보다는 약사를 대동하지 모사는 경우가 많아 의사의 처방을 보고 앞효폴잣하고 복용밖 

볍음 성명해주는 임이 많고/ 필요시 처방을 보고 렴거주사를 놓거나 핫생제 듀 근육주사를 

놓았다. 칸단한 트렌쏘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끔 현장에서 봉합술(suture)윷 돕기도 하였 

다. 전문적인 상담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의 마음 아픈 사연을 들어주기도 하고 윌록의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l:j샤문 지료를 하게 되는데 독립적으로는 간단히 파스류를 제공하였다. 진료 

는 재해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만나는 자임봇사자나 구호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제공되 

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면 진료기록을 분류하여 동겐를 내고 보고서름 작성하였다. 

2) 응급센터 대응 

참여자 2는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인근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사고발생 당일 붕괴이후 

3-4시간 후인 오후 8시 본인이 큰무하는 병동에서 응급실로 투입되었다. 끈무는 다음날 새 

벽 5시까지 이어졌으며y 응급실과 수술실을 오가며 간호활동을 수행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에 

서 아쉬웠던 간호활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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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된 환자 중 도착당시 이미 사망한(Death on Arrival) 환자를 구분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소지품음 정리하여 보관/ 환자를 영안심로 이송음 지시하였다. 당시에는 응급실 경력이나 

duty와 관계없이 모든 간호사가 비상연락을 받고 투입되었다. 

당시 신원확인에 대한 시스템이 없던 상황이라 내원환자와 퇴원환자에 의한 ?1 적사항 파악 

이 제대로 안되었다. 또한y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응급업무 과 

다로 타 병원 이송음 의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신원확인이 없이 진행되아 환자 가족의 

불만요소가 되었다. 



재해간호 활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이옥철 · 조갑출 · 신기수 · 백희정 

참여자 3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 당시 인근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응급의료센터에서 대웅 

하였다. 

현장출동은 웅급의료팀장과 레지던트 3명， 간호사 5-6명이었으나 대구참사는 특수상 황 

(연기 l 질식 둥)이어서 현장진료가 불가능하였다. 병원으로 환자이송을 표담하였고 상황발생 

5분 후부터 환자를 웅급실에서 받기 시작하였다. 간호부의 지시에 따라 비번 간호사와 병동 

간호사들 2-3명을 모아 웅급실에 투여시켰다. 반창고로 말뀔앓에 따라 라벨을 작성하였고/ 경 

증은 산소실로l 홉입손상은 CPR방으로 보냈으며， DOA를 따로 분류하였다. 

3) 재해 간호 제공자의 자질 

참여자 1，2，3은 평상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재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동에서 요구되는 자질은 긍정적인 사고， 사정 (assesment)능력 r 현장 적응력l 일정 수준이 

상의 임상경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사인력이 부족할 때 CPR을 수행할 수 있는 있어야 

하며l 상황을 판단하는 순발력이 관건이라고 하였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약품이나 주사의 용법과 용량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경력 

이 수준이상이어야 한다고 본다. 팀원간의 신뢰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기에 독선적인 성격보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국제의료구호팀에 참여하 

게 되는 경우에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l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고 환 

자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간호사로서 충분한 지식은 물론y 현장진료 및 심리적 지지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라고 하였으며 f 홈페이지를 통해 재해간호활동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5. 재해간호활동의 유형 

간호활동은 직접간호활동과 간접간호활동이 있으며/ 재해의 유형에 따라 활동 내용과 장 

소가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건강전달체계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보아진다. 한편/ 재해의 발달단계별로는 예방단계에서는 거의 이루어진 기록이 없으며/ 복구 

단계에서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섬충면담자의 대사수가 현장에서의 아쉬움과 간호사의 자질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평상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수집된 기사내용과 현장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조직화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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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난유형별 간호활동 범위 

자연재해 인적재해 

직접 간호활동 간접 간호활동 직접 간호활동 간접 간호활동 

예방 

·활력징후 측정 ·출동물품관리 ·혈액채취 및 관리 ·비상 연락 

·간단한 외상처치 ·임시진료소 셋팅 .CPR ·간이병상 설치 

·심리적지지 ., 디올놈 효:-~ 까、-도 「 . Triage ·물품쪼달 

대웅 ·투약 ·진료통계 ·수술준비 ·소지뜸관리 

·방문진료 ·보고서작성 ·투약 ·신원확인 

·보건교육 ·영안실 이송 ·가족/보호자 대응 

·이송의뢰 

복구 
·추후 방문진료 ·후원금 모금 ·심리적지지 ·연구 

·심리적 지지 ·자조그룹 지원 

N. 논 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매년 예측불허의 자연재난과 인적 및 

사회적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60년간의 발생한 자연재해 또한 크고 작은 인명 

피해를 가져왔으며，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1996년 t화성씨랜드 화재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둥과 같은 인적재난의 피해 또한 매우 컸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 

라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명피해 중심으로 목록화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던 

간호사의 활동을정리해보고자수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재해의 피해 기록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풍수해를 중섬으로 복구지원의 우리나라 재해 관리체계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 

후 정비되었으며， 2004년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재해관리가 이 

루어졌음에끈간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해 당시 인명피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다룬 기사와 간호 관련기 

사를 컴색하였으나 그 기록이 거의 전무하였는데/ 이는 권영업 (2007) 11)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재해관리에서 자원봉사 활동 대한 체계의 문제점과 일맥상통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사에서 

도 간호사의 활동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사는 간협신보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으며/ 주요 일간지의 

경우에는 피해정도와 복구지원을 초점으로 물질과 관련하여 주로 다루고 있었다. 이는 2004년 남아 

시아 쓰나미 현장을 시작으로 국제의료구호팀 파견이 빈번해지고 있는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 

118 



재해간호 활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이옥철 조갑출 · 신기수 백희정 

이 라 할 수 있다. 적 십 자간호사(Red Cross Nurse)나 재 해 의 료팀 (Disaster Medical Team)을 평 소 

에 훈련시키고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해 시 간호활동 

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재해가 별로 없고 일본과 미국은 재해 

가 많아서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미루어 온 것도 사실이다. 

재해에서의 간호활동은 직접간호활동과 간접간호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I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간호활동에서는우리나라의 재해 유형에 따라그활동내용과장소가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우 

리나라의 건강전달체계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양원영 외 ， 200이. 또한 재해의 

예방단계에서 이루어진 간호 활동기록이 매우 미비하고 복구단계와 대응단계에서 추후 방문활동 

이나 수행된 심리적 지지 간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재해를 경험한 대상자들의 심리적 지지 

및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1끽13)14) 

그러나 연구조사 과정에서 만난 재해간호 경험 대상자들은 재해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준비된 자 

질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으며/ 이를위해서는평상시 지속적인 교육과훈련이 필요하다고주장하였 

다. 따라서 재해와 관련된 의료팀의 구성과 정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사료된다. 

재해 발생 당시 인명피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다룬 기사와 간호 관련기사를 검색하였으 

나 최근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록이 없었다. 피해정도와 복구지원이라는 물질적 복구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I 최근의 기사라 하더라도 간호사의 활동내용을 따로 다루는 기사는 간 

협신보에서 몇 가지 사례를 찾는 정도에 그쳤다. 이는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현장을 시작으 

로 국제의료구호팀이 흔하게 파견되는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는 재해와 이에 따른 재해건강 서비스 요구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 

로 대웅하기 위해 지난 60년간(1945-2005) 발생한 대형재해에 대해 주요 일간지의 기사검색 

과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간호사와의 섬층면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재해 시 간호활동의 범위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지난 60년간 재해라 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 사건을 목록화하고I 사 

건 전수에 대한 주요 3대 일간지 및 간협신보의 기사 검색을 통해 간호활동의 흔적을 찾아 

정리하였다. 재해 시 간호활동의 기록이 비교적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 당시 재해 현장에 참 

여했던 간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조직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재해간 

호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해석하고 재정립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재해 시 간호활동은 자연재해 시 보건소는 자체대응이 어려운 실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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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근 또는 다른 지역의 진료지원이 반드시 요구되었으며l 현장에 파견되는 간호사는 임 

시진료소나 순회 진료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협조하거나 투약l 섬리적지지 둥의 간호를 제 

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재해의 경우 현장지원보다는 응급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한번에 많은 환자를 칸호하는데서 오는 과다업무라는 특성이 응급센터의 평소 업 

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밖에 간접적인 도움활동이 있었으며l 심리적 지지는 전문수준과 

비전문 수준의 지지적 의사소통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대한간호협회 산하 간협신보는 재해 신 간호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재해 시 간호사의 역할을 규명하고 독립적 간호활동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필 

요가 있다. 

2)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각종 병원에서는 재해 시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에 대해 특 

수상황에서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대응훈련을 규정화하고 정례화 할 필요가 있 

다. 

3) 재해 시 간호사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직무분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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